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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is study was aimed at investigating the oral hygiene device use by cardiovascular 
disease patients and assessing related factors. Methods: We used data of 1,630 cardiovascular 
disease patients (including hypertension, stroke, and myocardial infarction) from the 7th Korean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2016-2018). The χ² test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to analyze the oral hygiene device use by the subjects and assess related 
factors. All statistical analyses were performed with the IBM SPSS Statistics, version 20.0. Results: 
The oral hygiene device use and related factors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patients with an 
educational level of middle school or below high school, with a score of 1.85 (95% confidence 
interval [CI] = 1.35–2.53), or college, with a score of 1.93 (95% CI = 1.19–3.14), compared to those 
with an educational level below primary school. Further, the oral hygiene device use and related 
factors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patients who answered ‘yes’, with a score of 1.96 (95% CI = 1.42–
2.73), compared to those who answered ‘no’ to the question on oral examination. Conclusions: 
More patients with cardiovascular disease did not use oral hygiene devices than those who did.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approach of preventive treatment to increase the utilization rate of oral 
hygiene de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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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전신질환 중 고혈압, 뇌졸중, 심근경색증, 협심증 등 심장과 동맥에서 발생하는 질환을 심혈관계 질환이라 

하는데[1] 이러한 심혈관계질환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조사 결과, 3대 사망 원인중 하나로 2014년에는 19%에
서 2017년 24.3%, 2020년에는 24%로 계속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심혈관계질환의 유병률 
자료를 보면 심혈관계질환 중에서 고혈압의 경우 매년 유병률이 2005년에는 28%, 2016년에는 28.3%, 당뇨
병의 경우 2005년에 9.1%에서 2016년에는 10.4%로 심혈관계질환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
측하고 있다[2,3]. 또한 심혈관계질환은 여러 연구에서 구강질환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
는데 구강질환 중 우리나라 양대구강병으로 치아우식증이나 치주질환이 있을 경우 심혈관계질환을 더욱 증
가시킬 수 있고[4], 구강상태가 좋지 못한 사람은 심혈관계질환을 일으킬 위험성이 더욱 증가하였다고 보고
되었다[5]. 그리고 구강질환과 치아상실은 협심증과 관상동맥질환까지 증가시킨다고 보고되었고[6,7], 동맥
경화증의 경우 치주에 혈액공급이 감소되어, 세균에 대한 저항력으로 인해 치조골을 파괴시킨다는 보고도 있
다[8]. 심혈관계질환이 구강질환과 많은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미국치주학회나 유럽치
주학회에서 구강질환 중 치주질환과 심혈관계질환이 크게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9]. 그래서 치주질환 이환률
이 높은 심혈관계질환 환자들을 위해서는 구강관리가 필요하고, 그에 따라 구강건강상태를 향상시키면 심혈
관계질환 또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도 되었다[10].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치주질환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인 치태제거를 기본적으로 행해야 하는데. 치
태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매일 2회 이상의 칫솔질과 치실, 치간칫솔, 양치용액 등의 구강관리용품을 함께 사
용하도록 권장하고 있고[11], 칫솔질과 구강관리용품을 함께 사용 시 치태제거 뿐만 아니라 구강건강 향상에
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12]. 또한 구강건강행태 및 치주질환은 구강관리용품 사용과 크게 
연관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13] 심혈관계질환 환자들의 치주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구강관리용품 사용이 필
요하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심혈관계질환 환자들을 대상으로 구강관리용품 사용의 연구를 보면 치실, 치간
칫솔, 양치용액 등을 사용하는 사람보다는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더욱 많았고[12], 지금까지 보고되었던 선행
연구들을 보면 주로 심혈관계질환과 치주질환과 치아상실 등[4,10,14]으로 심혈관계질환과 구강질병과의 연
구만 이뤄지고 있었고, 심혈관계 질환자들을 위한 구강관리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바탕으로 심혈관계질환인 고혈압, 뇌졸중, 심근·협심증 중 현재 
하나라도 가지고 있는 군을 대상으로 구강관리 방법 중에서 구강관리용품 사용과 관련요인을 알아보아 심혈
관계질환자들의 구강건강을 향상 및 증진을 위한 구강보건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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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제 7기(2016-2018) 국민건강영양조사 건강 설문에서 고혈압, 뇌졸중, 심근·협심증 중 현재 유병 

여부에서 하나라도 있으면 있는 군으로 총 1,630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2. 연구방법
대상자들의 구강관리용품 중 치실, 치간칫솔, 양치용액, 전동칫솔, 기타(워터픽, 혀클리너, 천단칫솔, 틀니

관리용품) 중 하나라도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있는 군’,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경우 ‘없는 군’으로 분류하였다. 심
혈관계질환 있는 군의 일반적 특성은 성별 남,여로 구성하였고, 연령은 ‘19-44세’, ‘45-64세’, ‘65세 이상’으로 재
구성하였다. 교육수준은 ‘초등학교 졸업 이하’, ‘중학교 졸업 이상 고등학교 졸업 이하’, ‘대학교 졸업 이상’으로 
재구성하였다. 경제활동 상태, 건강검진 여부, 평생 흡연은 ‘5갑 미만’, ‘5갑 이상’ 은 ‘예’, ‘피운적 없음’은 ‘아니
오’ 로 구성하였고, 주관적 건강상태는 ‘매우 나쁨’과 ‘나쁨’은 ‘나쁨’, ‘보통’, ‘매우 좋음’과 ‘좋음’은 ‘좋음’ 으로 
재구성하였다. 심혈관계질환 있는 군의 구강건강관련 특성에서 어제 하루 칫솔질 여부, 치아손상경험, 저작
불편호소, 구강검진 여부, 최근 1년이내 치과병의원이용, 치과미치료여부는 ‘치료와 미치료’로 구성하였고, 
말하기 문제는 ‘매우 불편함’, ‘불편함’을 ‘불편’, ‘그저그러함’은 ‘보통’, ‘불편하지 않음’, ‘전혀 불편하지 않음’은 
‘불편하지 않음’으로 재구성하였다. 국민건강영양조사 제7기(2016-2018)는 생명윤리법 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면제를 받고 진행되었다.

3. 자료분석
본 연구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0.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국민건강영양조사 표본설계에 맞춰 복

합표본설계방법을 고려하여 분석하였고, 분산추정(kstrata)와 조사구(psu) 및 건강설문 가중치(w)를 적용하
여 계획파일을 작성하였다. 일반적 특성과 구강건강 관련 특성을 복합표본 빈도 분석 하였고, 일반적 특성, 구
강건강관련 특성에 따른 구강관리용품 사용은 복합표본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구강관리용품 
사용과 관련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복합표본 교차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낸 변수를 최종적
으로 복합표본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검정을 위한 유의수준은 0.05로 하였다.

연구결과

1. 구강관리용품 사용실태
심혈관계질환 환자들의 구강관리용품의 사용률은 치실은 11.6%, 치간칫솔은 13.9%, 양치용액은 20.1%, 

전동칫솔은 3.4%, 기타 8.2%로 양치용액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고, 사용여부는 사용하지 않는 군이 
57.4%로 더 많았다<Table 1>.

Table 1. Use of oral hygiene devices                                                                                      Unit : N(%)
Division Use of oral hygiene device Didn’t use of oral hygiene device
Dental floss 168(11.6) 1,462(88.4)
Interdental brush 198(13.9) 1,432(86.1)
Gaggle solution 310(20.1) 1,320(79.9)
Electric toothbrush 50( 3.4) 1,580(96.6)
The other 141( 8.2) 1,489(91.8)
Total 657(42.6)  973(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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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관리용품 사용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관리용품 사용에서 연령은 19-44세는 63.2%, 교육수준은 대학교 졸

업 이상이 56.4%, 경제활동상태는 있는 군이 48.4%, 건강검진여부는 있는 군이 46.6%로 통계적으로 유의하
였다(p<0.05)<Table 2>.

3. 구강건강특성에 따른 구강관리용품사용
구강건강특성에 따른 구강관리용품 사용은 저작불편호소가 없는 군이 46.2%, 말하기 문제에서 불편하지 

않음이 45.4%. 구강검진여부는 있는 군이 60.2%, 최근 1년이내 치과병의원 이용은 있는 군이 47.8%, 치과미
치료여부에서는 미치료 48.3%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5)<Table 3>.

4. 구강관리용품사용과 관련요인
구강관리용품 사용과 관련요인으로는 교육수준이 초등학교 졸업 이하에 비해 중학교 졸업이상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경우 1.85배, 대학교 졸업이상이 1.93배로 유의하게 높았고, 구강검진여부에서 없는 군에 비해 
있는 군이 1.96배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0.05)<Table 4>.

Table 2. Oral hygiene device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subject                                                        Unit : N(%)

Characteristics Division Total Use of oral 
hygiene device

Didn’t use of oral 
hygiene device χ2(p*)

Sex Men  716(50.4) 289(43.9) 427(56.1) 0.911
Women  914(49.6) 368(41.3) 546(58.7) (0.341)

Age 19-44   62( 6.3) 37(63.2)  25(36.8) 63.75
45-64  546(39.7) 277(51.2) 269(48.8) (<0.001)
65≤ 1,022(54.1) 343(34.0) 679(66.0)

Education Below primary school   639(33.7) 171(20.7) 468(43.6) 94.26
Middle school and 
below high school

  689(46.0) 332(49.7) 357(50.3) (<0.001)

Over college   238(20.3) 134(56.4) 104(43.6)
Economic activity No   825(49.3) 297(43.3) 528(53.8) 17.24

Yes   741(50.7) 340(48.4) 401(51.6) (<0.001)
Subjective health Bad   538(30.8) 205(29.0) 333(32.2) 3.15

Usually   791(52.3) 307(43.4) 484(56.6) (0.343)
Good   249(16.9) 128(47.4) 121(52.6)

Medical check up No   423(26.3) 133(33.8) 290(66.2) 20.32
Yes 1,146(73.7) 505(46.6) 641(53.4) (<0.001)

Smoking No  966(53.8) 392(42.7) 574(57.3) 0.008
Yes  664(46.2) 265(42.5) 399(57.5) (0.935)

*by chi-squar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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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Oral hygiene device according to oral health characteristics                                                      Unit : N(%)

Characteristics Division Total
Use of oral 

hygiene 
device

Didn’t use of 
oral hygiene 

device
χ2(p*)

Brushing (yesterday) No 69(3.7) 25(34.4) 44(65.6) 1.72
Yes 1,561(96.3) 632(42.9) 929(57.1) (0.191)

Damage teeth experience No 1,430(86.5) 570(41.6) 860(58.4) 4.82
Yes 200(13.5) 87(49.4) 113(50.6)

Discomfort chewing No 1,006(64.8) 439(46.2) 567(53.8) 15.14
Yes 623(35.2) 218(36.2) 405(63.8) (<0.001)

Speaking problem Inconvenient 281(15.2) 81(31.2) 200(68.8) 16.84
Usually 247(14.3) 96(41.5) 151(58.5) (0.002**)
Not inconvenient 1,101(70.4) 480(45.4) 621(54.6)

Oral examination No 1,192(70.0) 402(35.1) 790(64.9) 87.93
Yes 438(30.0) 255(60.2) 183(39.8) (<0.001)

Use of dental clinic (within 1 year) No 680(41.2) 230(35.4) 450(64.6) 24.74
Yes 949(58.8) 427(47.8) 522(52.2) (<0.001)

Dental clinic un-treatment experience Un-treatment   855(65.6) 376(48.3) 479(51.7) 9.48
Treatment 463(34.4) 180(39.4) 283(60.6) (0.015*)

*by chi-square test

Table 4. Related of oral hygiene device b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Characteristics Division Use of oral hygiene device
Adjusted OR 95% Cl

Age (ref.=19-44) 45-64 0.94 0.45-1.96
65≤ 0.60 0.28-1.28

Education (ref.=Below primary school) Middle school and below high school 1.85 1.35-2.53
Over college 1.93 1.19-3.14

Economic activity (ref.=No) Yes 1.03 0.75-1.42
Subjective health (ref.=Bad) Normal 1.22 0.84-1.77

Good 0.25 0.23-1.54
Discomfort chewing (ref.=No) Yes 0.94 0.70-1.26
Speaking problem (ref.=Inconvenient) Usually 0.95 0.57-1.59

Not inconvenient 1.08 0.67-1.73
Oral examination (ref.=No) Yes 1.96 1.42-2.73
Use of dental clinic 
(within 1 year)(ref.=No)

Yes 1.01 0.68-1.49

Dental clinic un-treatment experience
(ref.=Un-treatment)

Treatment 0.83 0.57-1.20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djusted for characteristics of subject, oral health characteristics
Cl: confidence interval, OR: odds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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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및 고안
구강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 칫솔질과 더불어 구강관리용품에 대한 사용이 권고되

고 있는데, 치과 내원 환자들 중 심혈관계질환자들이 증가하면서 특히 심혈관계질환자들은 구강질병 중 치
주질환과 많은 연관성이 보고되었다[11]. 그래서 심혈관계 질환자들의 구강질병 예방을 위해서 칫솔질과 함
께 구강관리용품 사용이 권고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결과 심혈관계 질환자들은 구강관리용품을 사용하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았고, 구강관리용품 중에
서는 화학적인 방법으로써 물리적 방법으로 치면세균막을 제거하기 어려울 경우 대체용품으로 사용이 되어
지고, 칫솔질과 함께 사용 시 구강내 세균 및 구취 감소 등의 효과를 가지고 있는 용품인 양치용액의 사용이 
가장 많았다[15]. 이는 김[14]의 연구와 같은 결과로 나타났다. 한[11]의 연구에서는 구강관리용품을 사용하는
데 있어 종류보다는 사용유무가 더욱 구강상태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고되어 심혈관계 질환자들에게 구강
관리용품의 사용률을 높일 필요가 있고, 구강관리용품의 중요성 및 대상자의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할것으로 사료된다.

심혈관계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연령이 높을수록 많았는데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관리용품의 사용
에서는 연령이 낮을수록 구강관리용품 사용률이 높았다. 이는 우리가 고령자일수록 더욱 구강관리용품 대한 
교육을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연령에 맞는 구강상태를 고려하여 구강관리용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할것으로 사료된다.

구강건강관련 특성 중 구강자각증상과 관련하여 연구대상자는 저작불편을 호소하는 사람이거나 말하기 
문제를 갖는 사람일수록 구강관리용품의 사용이 낮았다. 이는 구강자각증상이 있는 사람일수록 구강위생관
리능력이 좋지 못한 연구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16]. 또한 건강검진 여부에 따라 구강관리용품 사용과 관련
성이 나타났는데 이는 전신질환과 구강질환과의 연관성에 대한 인식도가 높은 사람들에게 나타난 결과로 판
단된다. 이미 여러 연구에서 전신건강과 구강건강은 큰 연관성을 가지고 있었고, 구강건강이 전반적인 건강
과 삶의 질, 대인관계 등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11]. 그래서 전신건강관리와 구강관리를 함께 진행해야 되
지만 남과 김[10]의 연구에서는 전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은 보통 전신질환의 치료로 인해 구강관리는 소홀히 
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일반인들이나 치과내원 환자들은 아직도 전신질환과 구강건강의 연관성에 대해 인
식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결과도 있었다[17,18]. 심혈관계 질환자들을 위해 전신과 구강과의 연관성과 그에 
따라 필요 부위에 구강관리용품 사용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치과병·의원을 이용하는 사람 또는 구강검진의 경험이 있는 군이 구강관리용품 사용이 높았다. 이는 치과 
내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치과를 정기적으로 내원하는 경우 구강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도 및 인식도로 인
해 구강관리용품 사용에서도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19]. 하지만 치과미치료 여부 조사를 보면 연구대상
자들은 34.4%가 치료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 이에 따라 심혈관계 질환자들을 대상으로 구강질환 예방을 위
해 치과내원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및 확대한다면 구강관리용품 사용에도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
각된다.

심혈관계 질환자들의 구강관리용품 사용과 관련요인에서는 교육수준과 구강검진유무로 나타났다. 특히 
구강검진은 구강질병의 조기 발견 및 질병진행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예방치료지만[20] 본 연구대상자들은 
구강검진을 하지 않은 사람이 70%로 높게 나타났고, 치과 방문했던 사람들은 많았지만 미치료자들이 치료자
들 보다 많았다. 이를 종합해서 볼 때 심혈관계 질환자들의 구강관리용품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치과내
원을 해서 치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고, 구강 예방치료에 대한 접근을 확대시켜 줄 필요가 있
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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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제한점은 단면연구로 인과관계를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심혈관계질환을 고혈압, 뇌졸중, 
심근·협심증만 의사의 진단을 받은 연구대상자로 하여 모든 심혈관계질환자들을 대표할 수는 없다. 또한 심
혈관계 질환자들의 구강관리용품사용에 대하여 아직 많은 연구가 이뤄지지 못하여 추후에는 심혈관계 질환
자 대상자 수를 확대하여 구강관리방법에 대하여 다각도로 많은 연구들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본 연
구에서 우리나라 대표 자료인 국민건강영양조사의 결과를 이용하여 심혈관계 질환자들의 구강관리방법 중
에서 구강관리용품 사용에 관한 연구를 시행하여 심혈관계 질환자들을 위한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구강보건
교육 시행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결론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제 7기 (2016-2018) 자료를 바탕으로 심혈관계질환자의 구강관리용품사용과 

관련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총 1,630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심혈관계질환자의 구강관리용품 사용은 양치용액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

강관리용품 사용에서는 연령, 교육수준, 경제활동상태 건강검진여부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2. 구강건강특성에 따른 구강관리용품 사용은 저작불편호소, 말하기 문제, 구강검진여부, 최근1년이내 치

과병의원이용, 치과미치료 여부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3. 구강관리용품 사용과 관련요인으로는 교육수준이 초등학교 졸업 이하에 비해 중학교 졸업이상 고등학

교 졸업 이하의 경우 1.85배, 대학교 졸업이상이 1.93배로 유의하게 높았고, 구강검진여부에서 없는 군에 비
해 있는 군이 1.96배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0.05).

이상의 결과 심혈관계 질환자는 구강관리용품을 사용하는 사람보다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 사용과 
관련요인을 바탕으로 구강관리용품의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구강예방치료에 대한 접근을 확대시켜 줄 필요
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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